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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고성고 24회 졸업
-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졸업
-제42회 사법시험 합격

박형수법률사무소
“고향주민들의상담정성껏모시겠습니다”

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가 추
진하고 있는 거진읍 냉천리 농업
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해
저수지 바로 밑에 위치한 송강리
주민들이 둑 붕괴로 인한 수몰위
험이크다는등의이유로집단반
발하고나섰다. <관련기사 3면>
송강리 주민들은 지난 1월 13

일 마을총회를 열고‘저수지 둑
높임공사 대책위원회(위원장 함
종성)를 구성하고, 마을 주민 34
세대주 전원이 서명한 탄원서를
국민권익위원회에접수했다.
주민들은 또“우리 마을 저수

지 둑 높임 공사 중단하라, 풍괴
되면 다 수몰된다”등의 플래카
드를7번국도변과마을진입도로
변 곳곳에 설치하고 대책 마련을
촉구했다.
함종성 대책위원장(60세)은

“물이 넘치는 여수로의 토질이
풍암이어서 많은 수압을 견딜 수

없을것이며, 저수량이적은지금
도바닥으로물이일부새고있기
때문에둑높이기공사를하면더
욱 위험하다”고 주장했다. 함 위
원장은물이새고있다는증거사
진2장을제시했다.
주민들은 국민권익위에 제출한

탄원서에서“송강리는 2002년
루사와 2003년 매미 태풍 때
농토유실과가옥파괴는물론인
명 피해까지 발생해 요즘도 비가
오면늘불안속에서생활하고있
다”며“이런 상황에서 기존 저수
지의둑높임공사를한다면더욱
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
다”말했다. 
주민들은 또“기존 저수지에

담수된 저수량만으로도 관할구역
의 농수 공급이 충분함에도 불구
하고둑을높이는것은도저히납
득할수없다”며“둑을높일경우
저수량이 2배로 증가해 폭우시
이전보다 엄청난 양의 물이 하천
으로 범람해 막대한 재산피해가

발생할것”이라고주장했다.
주민들은 이 탄원서에서 △현

재시행하고있는저수지둑높임
공사를 즉시 중단할 것 △저수지
둑높임공사를반드시시행할이
유가 있다면 마을을 안전한 곳으
로 이주시켜 줄 것 △마을 전 세
대를이주시키지못할경우전세
대에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

상을해줄것등을요구했다.
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영

북지사 관계자는“현재의 저수지
는 1960년대에 설계돼 지진 등
에 취약하고 집중호우시 붕괴 위
험 등이 제기되곤 해 이에 대한
대책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”며
“주민들이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
지않을것”이라설명했다.

이 관계자는 또“지난해 6월
송강리 마을회관에서 군의장까지
참석한 가운데 1차 설명회를 개
최했는데, 당시 송강리 주민들은
8명만참석했다”며“절차상문제
는없지만, 송강리주민들이다시
설명회를 요구해와 오는 16일 2
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”이라고
덧붙였다.             최광호 기자

제19대국회의원선거전망
송의원 당적보유 여부 최대변수
벌써부터 열기 후끈

고성교육지원청교육설명회
사랑·나눔·배려의 고성교육
임승환 교육장 인사말

초도항~대진항해안도로붕괴
인근 주민들 대책마련 호소
3월초 응급복구 계획

남숙희칼럼-태어남에대하여
가물던 대지에 눈이 내린다
태어남은 축복을 의미

“저수지둑높임공사불안해못살겠다”
거진읍송강리주민들국민권익위에탄원서제출…농어촌공사“우려하는일발생하지않을것”

한국 남자 알파인 스키의 기
대주인 고성 출신의 정동현(23
세, 한국체육대학 3학년)과 여
자스키 기대주 정혜미(22세,
한국체육대학 3학년)·정소라
(21세, 한국체육대학2학년) 등
고성 출신 스키선수 3인방이
아시아를 평정하며 고성의 명
예를드높였다.<관련기사 7면>
정동현을비롯한 3명의선수

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
까지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제7
회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금, 은,
동 모두 4개의 메달을 거머쥐
며 한국 스키의 미래를 짊어질
기대주임을만천하에알렸다.
정동현은 활강에서 동메달을

따낸데 이어 슈
퍼대회전과 회
전을 합산해 등
위를내는 슈퍼
컴바인드에서 1
분45초70을
찍으며 카자흐
스탄의 이고르
자쿠르다에프를
0.12초차로 누
르고 한국 스키
사상 12년만에
금메달을 따냈
다. 또 정혜미는
슈퍼대회전에서동메달을, 정소
라는 슈퍼컴바인서 은메달을
따냈다. 

이들 3명은 모두 고성고 선
후배이자 친척 관계로 초등학
교1학년때부터광산초흘리분

교에서 스키를 타며 국가대표
의꿈을키워오다이번에큰성
과를일궈냈다.   박승근 기자

고성고출신스키3인방아시아평정
제7회동계아시안게임메달4개획득…정동현·정혜미·정소라

☎681-1666~7

고성고 출신 스키 3인방이 제7회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4개의 메달을 따내며 고성의 명예를
드높였다. 사진 왼쪽부터 정동현·정혜미·정소라 선수. <사진제공 : 대한스키협회 알파인 국
가대표팀 이기홍 감독>

16일 2차설명회

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가 시행하는 냉천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해 송강리 주민들이 둑 붕괴 위험 등을 이
유로 집단 반발하고 있다. 사진은 저수지의 물이 차지 않은 상태인데도 바닥으로 물이 스며들어 새고 있는 모습을 주민들
이 촬영한 것이다.


